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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당시 일본 총리 후쿠다 다케오는 동남아를 상대로 대동남아 외교원칙과 

함께 탈군사대국, 평화주의, 아세안과 동등한 파트너십 등을 담은 후쿠다 독트린

을 발표했다. 1970년대 동남아에서는 반일 감정이 크게 고조되었다. 일제의 동남

아 침략 및 점령의 기억과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

과 일본인의 동남아를 업신여기는 태도가 겹쳐진 결과였다. 후쿠다 독트린은 동남

아의 반일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시도였다. 당시 일본이 동남아에 대해 암암리에 

가졌던 우월의식과 이런 우월의식이 표출된 행동에 대한 반성문의 성격도 있었다. 

 

최근 동남아에서 일어나는 반한 감정, 동남아와 한국 네티즌 사이 온라인 설전을 

보면서 후쿠다 독트린이 떠올랐다. 최근 반한 감정을 촉발한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K팝 콘서트였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 작은 에피소드가 온라인으로 옮

겨붙으면서 일이 커졌다. 동남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비판이 터져나왔고, 반한 동

남아연대라는 말도 나왔다. 여기에 일부 한국인이 동남아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대

응을 하면서 일은 더 커졌다. 시간이 지나면 이 특정 사건은 잠잠해지겠지만 기억

은 누적된다. 미래에 다른 불씨가 던져지면 더 크게 불이 살아날 수 있다. 당연히 

양자 간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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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극히 일부 한국인에 의한 것이지만 인터넷상에 동남아에 대한 비하, 조롱, 혐

오는 이미 만연해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강력한 문화의 힘도 갖춘 한국을 동

남아에서 부러운 눈으로 바라본다는, 속된 말로 국뽕에 찬 자기만족적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 동남아를 비하하고, 상대방이 듣기에 불쾌한 묘사도 서슴지 않는다. 

요즘 자주 거론되는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도 알 수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 국

가의 지도자를 조롱하고 동남아를 비하하는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지극히 과장되고 근거 없는 주장이지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매우 자극

적인 주장, 동남아를 비하하는 발언 그리고 일부는 혐오의 표현까지 총동원한다. 

이런 동영상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쉽게 번역되고, 동남아에 실시간으로 확산

된다. 물론 동남아인들도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반박도 하며 한국에 대한 

비하, 혐오의 표현을 쏟아낸다. 

 

이성보다 순간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온라인상의 행동은 쉽게 가상공간에서 

나와 현실로 들어온다. 현실로 들어온 이런 행태는 어렵게 만든 국가 간 신뢰와 협

력도 위협할 수 있다. 온라인에 대한 검열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근거 없는 상

호 비방과 비하, 혐오가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다수의 선량한 목소리와 한국

의 공식 입장을 충분히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사태가 너무 커져 한국판 후쿠다 독트린을 마련하느니 하면서 난리를 떨기 전에 

손을 써야 한다. 우리와 동남아 사이 상호보완적 경제 협력관계, 인적·문화적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는 서로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금처럼 혼란한 국제관계 속에 

상호보완적인 친구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다. 이런 중요한 협력관계가 온라인상

의 충동과 감정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판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본 글은 3월 23일자 파이낸셜뉴스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